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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 웨라&될 표우만은

:류배저〔수에 고수하였더라면

23-1-조만에 처음 ［히까1의7
고쪼포도 갖게 되었습니다.

모싸10티트 수꺼귾저주 #아I《의
쎄표69인 유머와 I티볘±1류
쪼:부님들과 소유님 꼬+드 

오바를 마치면서

5：토1흐의 3〒쪼'I호과 거두'쏘

4스에 쏴해서는 II유소타에
스히바에서 흐까한 바 있으

므로 여기에 되풀이 하지

않겠습니다.

모든 것이 모자란 탓인지

끝내고나니 아쉬움이 많습

니다. 바보의 뒤깨달음이라

할까요.

꿈이 많은 사람은 퍠차이

높은 대신 생각이 모자라고

생각이 많은 사람은 휴&9
이고 체크⑯이기 쉽다는 옛

말과 같이 .......

I키뼤±1로 쓰과;I※모님 ±

테 트^0을 자00해 주셨고,

슈허］ 부01호:투: 및 표!］I 그리
고 사］까］ 보수을 많이 I&&］

해 주신《삐유에 5：토⑩

'쏘'（스에 많은 힘이 된 것 ^^

［히을 표해서 쪼깨드립니다.

그리고 호수 소이 19,
413,000원 고스란히 포보펴
수했습니다. 페쮸^0X0도 없
이 싸어에서 폐쓔하여 5노
호사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

폐쪄바랍니다.

5：토1유 오짜에 관하여
드1삐±보의 즈쪄는 6.25

째01이 일어나던 1950도 12
으텨소, 1.4유포 111베으로 빼
『I주의 하골혜, -피조타?:, 우해）I》：

）뿌로 /뿌!유이라고는 찾아볼

수 없는 부05이었습니다.

291히±으르'이 1떼조에 그;I조
하여 2 ‘ 3 ’ 4비로 처음 소
서드리;슈유를 만들고 그 으째

을 5：토요로 하였습니다.

쑤II주 드〒1《 튜너#흐;13으이 다드내쏘

이었을 8추꾸로 우리는 추
#휴인 29토유유I호도 아니고 조

토）!유퓨이 되어 나라를 걱정

하는 어호소한 일꾼이 되겠다

고 크나큰 쵸또을 갖고 이

와같은 이름을 지었습니다.

5：토 바］, 부수가 아닌가,

하늘을 요뽀하고 하늘에 사

는 우리가 5：투 베, 드2오를

요#5한다는 큰 뜻도 있었습

니다. 요사이는 보고요뽀이

라는 말 대신에 호구를 생

각한다는 말로 바뀌어 쓰고

있습니 다.

그 베I조 소유가《±으푸나자 도

어!1으와 샤프: 즈⑤5흐도 있었습
니다. 9.28』！&⑷으, 서울까&따

펴유 II〒보들의 로41、유호을

1쪼하여 삐흐가!유를 허;뽜!하

였고 쓰:±：와 호보의 럭비,

축구, 꼬예1뽀아:사요를 서울

게!째화에 서 I피쎠하였는데,

이 가1유가 드파±프째;I자 쒜
류가:유의 쀼소가 아니었나

생각됩니다.

처음 이 차요에 ［또:±：도

쓰또시킬 II교I」으로 I하± 11
비에 호#6유구토들이 많은 자
X이 '부’0조 워크또에 있던 |화호

±에 쓰께/버째를 위해 려:껴

휴밤가하였 습니 다.

그러나 보시0에서 그⑫

에 할 11씨가 어리다고

패!하#끼를 보조하여

꼬±와 #고±:만의 씨류?가쇼

를 ［뛔수하였던 것입니다.

그 #5±와는 후쓔 7녀핫
0주《0：히하남］ 휴 끄”#가

쌔히 이루어져 왔습니다.

포호 우리 보라매에 씨떼

하는 ？유주의 모임을
로 짜하며 12소한 두째과
많은 ⑩소수도 사수되어 있으
며 7비가 I으다을 맡고
있습니다.
코보!유의 어제와 오늘
쑤:±：2는야 탇I；⑶으를 추쯔

하던 22바±'흐이 —주도 못
되어 7휴〒3111*41，휴휴거II훼
쏘의 바쁜 히1예3또으로 드

뽀±터 다니:、으로 대2유되고,

：！：배는 쪼쏘쐐쌔호드11유 I티
유보.1유 부,〉、으로 753허하게
되었습니 다.

도푸는 때쮸썌트이었

던 포？호싸소유가 슈트을 맡

아 61뽀스트조모아 페쓔하던 중
이짜이라는 뽀3으로 모임
이 ）5꺼아되었으며 I째!조초 몇

사람이 토^짜되는 등 자보되

기도 하였습니다. 그 유 드

바］쏘이 다가레히?0 다시
쏘이 다구느、이 되어 차떼호바

째00휴쏘에서 슈배에 있는
슈키보, 유커2들을 모시고 쓰
의나보라 I히『3모임인 35：토1으?

가 토깨 째보되었습니다.

페I조 ±'후해쑤 시는유빼I오:르

우표께싀〉'오이 1유트으로 패
보되었으며 포/헤9소코도가

⑩비 도흐#에 많은 차테를

한 것으로 3리주됩니다. —

가 I히끄1으 에아은 4.19 니
수유였으며, 드꺼 I히꼬1으
/해은 차가이헤이 들어선

그；버1터에 어5포한 꼬가《보:스트

주떠여 패빠에서 :드바］쏘이 다기

'느'이 되어 만들어서 ---

크：코보가오이 11외그으로 싸
씨되었습니다. 그 많은

I치타!들의 또째으로 적지않

은 쪠I 하수도 이루어졌고

수하:I째, 트;하느, 5드호/굳3 ⑭

& 0^05을 맞게 되었으나,

차'패치호 커터껴 4쑤휴I히흐에 드
게꼬/호이라는 켸31을 맞게
되었습니다.

23해 I히3호흐 흐느보《은 —바

수고티싸 I히』떼〒:프 0주쭈에 모
임을 가지려 애를 썼으나

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/허유

―I미 I티빠⑭:토 보05에
유:무인 드벼1으:!르

땨싸, 므므뷰1유:트 휴폐쏘, 55：
153^^ /걔0요:I르
소:조하〒가 모여 1992조 6^
에 5：투1호를 또해 또5화하게
되었습니다. —해 휴/퍼요1유
』크이 55：토이? 1으:무으로 페!±1
되었고, 그 22쏘인 하스
이 요:푸빼을 서!휴가받아 또호

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그

동안 보패에 있는 I헤3들은
^^7 51토1으를 %2써호하였으
며 오도쪄한 고주!하을 포쒜69으
로 하고 있었습니다.

드% I히끄1으
1？예아I주까지 졔2：된 호수이
700만원 또）휴이었으나 I티끄

며:& 많은 휴우을 껴또:할 수

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

이 남습니다. 써8주 그 호수
은 ±트소#트 1？121여:르에게 리

；！휴했다고 하나 하호쪠끼이

안되어 히유할 따름입니다.

바라건대

1. 무엇보다 효우（휴!^!’수）이

있어야 하겠습니다.

2, 쓔티」깨크 뜨아이 후포

합니 다.

3, 표쓔의00이 째:료되어야

겠고,

4, 1으깨쐐써가'으、져69입니다.

5, 푸5르1버은 II〈타버과 류하과

빼하가 있는 사람이 요트이

되어 5：투슈에 소수를 해야

겠고, 슈 바보서가 잘

되고 있으니 슈 I꺼소모0 펴!

오고리 구나베이 31때하며,

⑭트I의 55루가에 많은 부포:

를 보이며, 쏴아'?5째은 많
지 않으니 I티쑈⑫ 살림살이

에 좀더 쓰가해야 될 것입

니다.

6, 유^디도 째귀해야겠고0
째가 들어오지 않음）,

7, 유타1？^더、도 알려야겠고,

8, 조조 보도쪼나짜 뚜20주,

소유들이 I히！허세1【포깨쓰에 가

장 많이 힘썼던 사람을 표

I투받아 5：토요에서 짜호도
해야겠고,

9, 퍠소 고1도씨」로서, 이제

』벼가 끝났으니 드휴가 —

수티#］ 소:1으니차 구해조지고 휴우
&소아;을 하면 5：토1요 새!《쬬은
잘되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

치 않습니다.

보 여러분 그리고 많은

이 I티토며들의 졔조&9인
로 가스의 —조 세뷰］ 오르:

빼을 므!!히 마칠 수 있었

습니다. 로±'트쮸쪼 뒷산에

아스이 된 190유 I티『3들의
무、큐호을 세우려 했는데 조

1조혜!바〈I그 모쏘?토유이 하I휴
치 않아 ‘15이 되나 여

러분들이 반드시 쀼표하리

라 믿고 맡기겠습니다. I티
까싸가 세번 유여호당하고 네

번째 모였으니 2：토소뽀가
포-！-또 싸퍠보의 유휴/、I、）또이

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

는 더이상 려아은 없어야

하겠으며, 어느 @31쐐에서도
패째의 벽을 뚫기란 쉽지

않으나 1，2，3벼의 몇 분
은 6떠유체을 5？하우하기 위해
많은 푸가을 해 주셨으며,

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I히꼬
요의 앞날은 밝으리라 믿습

니다. 어느 I티쑤요에도 흔
히 있는 “네가 뭔데”라는

？어파&9인 초해가 수씨의

80%를 노하고 있는 '느'퓨&9
）해1후주에서 욕을 먹더라도
4호패에 단 하나 밖에 없는
쑤±의『쩌워인 하늘에 살고

하늘에서 죽는다는 오뽀를

지켜야 하겠습니다. 워낙

긴 겨저드의 이야기를 짧은

글로 초뗘하자니 가 없
었습니다. 꼬까과 코토유의

5히^ 및 I히더‘3 여러분의 0
쪼을 빕니다.

1유:트 1도체］를 마친

차이후 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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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?±'르초유 우:토

호:54걔% 쪼 쓰 쪼
1949조 수7해에서 첫발

을 내딛은 하&때 음리꼬조꽤

의 호수인 쏘기고±'흐떼;|짜

가 이제 주쪄의 나이를

넘기고 그동안 숱한 스⑵

들을 요^^, 유보하여 쏘

51고의 쩨표과 페휴휴0곧:의

굳건한 뼈가이 되어왔습

니다. 휴!페이 쮸매의 /흐

쎠에 처했을 때 나라사랑

의 뜨거운 몌1*1을 안고,

수때 슈바의 젊은이들이

4묘패의 하늘을 지키기
해 쏘이호：노브소.《호로 &1짜

하여 드넓고 푸른 호쓰에

젊음을 바치므로 시작되

었던 '보'；I씨의 쪼여와 싸예호

은 뚜버^2의 드을 지나

면서 이곳 토후으에서 그

또을 캐^히 이어가고 있

습니다.

하늘을 사랑하며 그 무

엇보다 조56한 례」」7피
를 지키는 때1허과 을

꾸소동안 가슴에 품고

라의 해하을 다해 온 우

리 토켜:스들의 ？여수는 지

나간 푸드속에 토오되지

않고 1하에서부터 47배에
이르기까지 뜨거운 요쪼

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

쪄쳐합니 다.

뮤&도의 I퍠체류빼는 보
야의 유^!띠!를 둘러싸고

쏴호와 우처휴의 해뽸&호가

쓰으되는 듯하나, 그 꼬

00에는 끼］1호히 빼쪼의 해
쎠가 쏘^?함을 조크할 수

없을 것입니다. 떄우유떠:

의 보—；^I에 서 있는 우
리 5포으로서는 우리나라
가 벼:큐속의 다기'〉、폐호로

쎠할 수 있도록 께!풰한

유（지호쌔의 I깨52：과 뽀"（

'으、쪼의 （쳐;우:이 3오끼되어
야 할 때인 것입니다.

더욱이 우리 모두가 /펴

세하듯이 ‘하늘을 흐쮸하

는 휴가 빼쬐에 쮸치］한다

’는 뿨&에서 &&페 와쏘귀1

⑯의 뿌스러운 조쪄를 혜

쏘하기 쯔해 젊음을 불사

른 우리 토후:스들은 뗘『으

에 있든지 볘1을 떠나
있든지간에 21바오그 —쮸
뗘호로 쌰채&하는 우리 나

라를 뒷받침하는 든든한

15얘보가 되어야 할 것이
며, 어느 오빠에서든지

꿰때의 주유으로 ―을

쪄부할 수 있어야 할 것

입니다.
이는 ‘배우고 익혀서

몸과 마음을 혀펴과 하늘

에 바친다’는 부^자의 짜

히1|이 해묵은 떠보의 것이
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우

리 모두가 두째하고 있는

삶의 뽀뽀호가 되어야 한

다는 변함없는 호프이기

때문입니다.

이제 꼬마：±：'흐헤#짜 써

I테뀨⑭의 5：토유 ？의』킘、워드
하하데을 피해 소:뗘 으&버&오！‘

여러 수쀼에서 다!쪼하고

있는 I히『6 여러분들께 다
시 한번 토켜:유에 첫걸음

을 내딛을 때를 쳐또시켜

주며, 꼬미에서 흘

렸던 땀과 뚜하을 되새겨

줌으로써 삶의 가카가

되어줌은 끼호 패때/3？、뷰

을 북돋는 째쎠가 되기를

여,、、으로 뜌뗘합니다.

아울러 여러 I헤3들의
살아가는 아름답고 0휴
한 이야기들이 ^0스되고
꾸자7과 포쨔의 오해한
톄을 담아 카셰한 쑤가고후

고, 보쳐:X으로 〒으%와

티크4：、을 심어주기를 비
⑤합니다. 또한 조토유가

6때투의 꾸허호쩌쪼들의 모
임인 보라매!유 표 여러

우I쏘풰빼들과 쪼또한 유표
어포를 《로곤함으로써

쓰 5휴의 --트으로 31 또한
（그쎄을 "보’해 낼 수 있

게 되기를 혀'느、으로 하혀

하며, ‘한사람의 열 걸음

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

음이 더욱 히&하다’는

이포를 다시 한번 폐크하

는 히&한 모임이 되기를

아누으로 보수합니다. ［히

5：부1흐의 쪄모포트에
걸맞는 1또또⑯인 때을
며뚜하면서 이제 첫걸음

을 내딛는 3：히아
의 한 쪄휴과 함께

소휴님 및 그리고

유커토 여러분들의 꾸

효과 0쮸을 휴!찌드립 니다.

［주 '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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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2, 토%흐호펴 더］」1의 ；효후쏘
3, ±뿌의 오쯔#
4, 토겨흐5：쪠에 쏴한 주휴『9 겨듀］
5, 허펴장르의 채떠여）

1. /후 I유
버:큐%《:때은 쉬스트에서 태

어나 XI야을 거쳐 쉬스호거:사:
의 쮸뷰에서 꽂표어졌다.

그리스 호째에서부터 유럽

을 거쳐 다시 오유5거나 속
에서 5《:젘3은 쏘때한 서브1또을
맺게 됨이 %《？（우벼의 해크시이

기 때문이다. 앞으로 210에
는 싀스1프젓:째 수쑤0주수;가 오
고 하쫘도 ［키소될 것이 쓰、

쑤⑯이다. 스펭클러의 3허트
대로 “째쏘%《뼈의 쓰?휴”은

이미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

며 XI유&9 뿌#스튜들이 쯔호

하고 있어 X펴의 째쏴혀를

받고 있다. 오류자페은 또

유0또를 더그'수、으로 테18될 때
후때이 호째（야어'』을 하게 될

것이다.

토인비가 1"쬬볘파#5"（에서

쪼호한 것처럼 앞으로의 바

쪼에서는 새로운

와 저?（스가 보모할 것임은

늬’우하；흐뵈:이다. 201브:#구까지

의 유휴3지스는 거의가
됐기 때문이다. 지금 빼^^

저:'（으 히0드은 쫘루길에 처했
으며 스쫘, 헤으가 또?하추

세에 놓여졌다. 쪼쎠&9 초1］
2보소로 4"휴한 @5버들：께〜

의 캬7나벼69 1또;I5&과 1992도
의 5。휴스 3유자쀼의 떼랴I쓰
의 /허;떠야뽀 쯔 I브쿠어?（나에
미칠 호패찌은 유럽에서 시

작되어져 간다. 하해초리규

쌔으로서 아시아⑯인 때꽤

'쏘과 은근으로 15^큐고⑯인

X매'쏘이 두드러진 것과는

쏘녀우69으로 하&쪼, 지」코보소

69 후보09 표해69인 포이
유하고 겨^&9이기보다는
55휴?’09인 25쑤슈때은 베I구
쿠의 고모#@과 유끼을 유호시

킬 수 없다. 이와같은 호째

의 소띠 다음으로는 스 로

휴의 이제휴과 쪼포-쏘의 해3호
69 휴'14과 쏘;%꿰푸의 휴?쪄

69 까쎄의 포류가 크게 쑤
무 된다.
혀?쏘5《:떼쐐의 쮸@3는 하

I혀, 다그때, 러시아, 3^：，휴
쌔페호들이지만 저:쮀⑧의

유;I유은 휴아태호를 호유아'한

휴 . 무— 러 . 3로 으:될

것이다.

2, 춰》쏴:후쪠『리보의 큐또'I쏘
댸쫘유 소쪼의 히를'I쏘
빠퍠과 마그펴은 /우스스한 또

보쑤, ※재비;헤아의 회:예으로

일찍 /초쎼혀우들의 캬I쯔을
물리쳐 온 쓰웨된 로유패해

로서 소짜'쏘이 두드러졌다.

표보의 거울인 자때은 그래

서 빠피한 우묘츄⑵를 0『거

하고 있다. 뷔태차!쑈의 표

쌰건?0쎠 빼:3？이 호부한 퓨마

꼬휴의 캬류에 버:하여 아'1탸
16쪼되었다. 우리 겨레의

표보69 4초'쏘은 하초가과 풰

4요73의 쑤〒5이 되었던
한 보히호가이 있어 아히

호소하떼쐐을 앞에서 로!씨

할 수 있는 카51을 지니고
있다. 모든 호째쑤뷰은 어

떤 보태거나 로호'뽀을 나타 

차、

내는 것이어서 우리의 하쎄

은 210 새로운 보수:의 뷰

가 보쓔쒀의 호02269 추케〉、으

로 세］보되어 겨레를 위해

해5호아될 새0추수: 모럴과 7이뼈
1쏘을 포혜0아으로 호프하고
호바시켜야 할 것이다. 이

러한 쑤뷰의 초토:하호은 따

3는은 부휴5《:쎄으로서 토까

의 또어'쏘과 '보’:조쏘을 @24도
&9으로 0꺼보하려는 깨을

앞세워 자때'!뽀을 굳혀 나가

야 한다. 210 헤우로 다가
온 후;II셰여-의 브《히는 무휴

페스의 으뷰!^로 시작하여

/퓨다텨호바］의 퓨슈, 하피、

%@：5：1큐어, 뷰쑤의 포혀을

III펴시키기 위한 ？※폐한 후

토를 부”&:시키는

가 우리에게 코!트히 패얘된

다.

3, 초0의 오〜쪼'I쏘

첫째로 210를 휴또하며
보싸워호—의 보히를 꿔.1도69
으로 1고⑯ 쾌뽀으로 하는

모꼬@0스의 초터를 쑤뷰나:

함이 5《:떼소11쑤의 여?4흐이므
로 55께:된 때소:, 쨔해《해꼬

의 보쌰과 수:때을 마그'느、으로

유—될 날을 1싸여1|하는 픽션

의 져표69 세］바이 5조헤한
쮸브&9 쏘:프가 되어진다.

① 유유-의 푸뽀과 쏘어5
히I：？따오:유패의 떼뼈, 쪼

71애하의 까때께 소어:호으로 보

포유고&의 디《모모:13또, I춰;I사례
1유껴의 1또며.으로

및 보휴I풔째의 우리 퓨마,

뚜!쪄스포츠 I허;우모-팀 바

빼 표의 쏘을 바탕으

로 한 무표뽀 프뜨에서 휴

쌰 》1（4휴）

—을 위한 수유'뽀은 더욱

쪠바되어질 수 있다. 수유

예쭈표에서 이러한 폐）포의

'느、포09 I"하을 쿠&보하9으로
#0：&9！하는 휴스의 /호파이 씨

/푸하게 히±1되면 %@즈：|비에

유호-의 수:띠은 하］눴호스;되어

41해이 띠째할 것이므로 그

하초를 히 굳히도록 크패

와 오버으9인 휴?%하의 유모를

쑤5금초폐로 굳건히 ：|우봐해

나가야 할 것이다.

② I티떼스의 1주뭐,

패;II：유쓔 튜바니］ 동안에

너!셔^은 소련 ’ 베해과의

포호35⑤이 되어 휴：|스씨 （히

허티#］에 쏴한【히바느、과 모호파

의 몌^^를《10^하지 못하고
뷰휴호소 이데올로기의 후

뼈를 받아 텨、흐;&9 조I！쑤&9
뽀에서 우리와는 전혀

그:포을 때느누함으로써 아니도

한 하해쑤무, 이우이 아닌

수3부 초토、”토의 （메피을

포하여 왔었다.

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

째60쑤을 포하여 그들에게
새로운 I뷰쮸뽀을 갖도록 이

끌어내어야 할 것이다.

페쓰&9 가:뷰를 호이하

여 하- 쳐 I타」21유깨의 3차
례 1또풔, 고르바초프의 휴

빼, 휴다그으로 쮸；우은 트%:

한 브또를 이루었었다. 이

러한 후？때&9 무드 위에서
우리 예—1토포의 &의&은 하

깨을 2하류시켜 모꼬|히트1스
의 1또며.에 파0하⑯ 313아을
추호하여 나가며 유휴

의 쪼7|애휴 큐뽀에서 하|@혀께

을 이^3하도록 우리와 포때

어!I이 쯔:치하는 따우에서 기; 

녀에 그 @69이 '냐포되고

쩌'치69 후버와 기:휴00째에
우리 소쏘 쓰기］까지 1호뗘되
어 간다면 I히히’!쏘 0⑴은

—을 뷰로 하는 &

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

라 믿는다. 그러한 I티뜨'（으

로써 패；11:3《:따은 II화벼이 흐
를수록 부휴의 쾨：에어］에 쏴

한 젓:째쑤유이 어느 혀여즈?:

떼보다 뽜호한 추띠가 되어

소려의 초오이 되어질 것이

어서 우리 휴폐하째의 |나제］

이 무엇보다도 슈께&9 프바
을 듀켸할 것이다.

③ |티/주 버가쪼쑤의 르%스

헤;II：，표;11:5《:X들은 그동
안 ⑵아'없이 이데올로기 뷔

'느、이었지만 모/꾸【터］때'|뽀이

1도포되면 그들의 히］쑤/뽀휴

도 우리 와 같은 &하'쮸한 토#

쪼'무1을 ^9이하게 될 것이다.

그리하여 우리 부하하째은

I브：큐4스 속에서 라찌에서
가장 앞서 리 라고 믿 는다.

④ 1휴포'、、을 파1야으로 깨유

바하는 길

우리를 초휴펴초휴 깨초

로만 애”해 온 카아유보의

우리에 쏴한 ‘I하토느、을

파로 녹일 수 있는 호테가

우리 손에서 힘차게 세］쑤되

어 야 하겠 다. 우리 나라의

5《:째고5티는 매우 빠7호하다.

트:차:쏘귀］ 『'버:쿠호째속의

하태（수10쏘）시 속에는 아패

X이 효태을 호테로 한 쑤

뷰이 100여편이 실려 있다.

이는 코:쪠, ［호0초, 표하, 파

때'〉、이 어5이히 유한 우리
보꼬쪼디크에 3싸한 148,느、이 아

닐 수 없다. 이런 뻬빠로

보아 하하이 아무리 끈질기

게 우리를 미워하고 쏴하

더라도 우리쪽이 꾸준한 꼬

짜와 표%/과 허퍠를 허예쌔한

다면 장차엔 얼어불은 히^

의 얼음벽을 무너뜨릴 수

있을 것이다. 그（I유#은 우

리의 쑤뷰'!뽀이 （패우를 차지

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.

스I떠은 영혼을 사로잡아
오던 바깥바람이 잠들면 제

（3면에 계속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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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혼의 프쮸에 귀를 솔깃하

게 된다. 조파조한 토、크가의

어드카으로서 유포, 아;떠과

표해을 수모0하여 잘잘못을
쐐0뽜하고 I하허:하며 /흐《탸3
을 일으키게 된다. 우리는

끄해와 굳호/해을 바끄하는

가한 유!과으로 우리와

할 하하의 그 유주휴를 기다

려 사랑과 우패를 이어나가

면 조호이면 때가의 뜨거운

모꼬쮸가 :지펴하고야 말 것

이다.

여기에 초또아）인 허4^로
써 러시아 . 무폐과 보수버 호

뚜 유휴펴오가 보호패우4삐
헤로 깨워줘하여 우리나라와

아프꿰포를 쪼또히 맺어나

가는 오늘로부터 210에는
더욱 그 애볘이 쎠가되어

우리의 〒여유와 35카의 에:또

가 그들을 소⑬하게 될 것

이다. 이와 함께 쩨쓔뷰의

째;［하도 매우 여지하게 퍄퓨

해；가고 있다.

’88또 12^ 253 비쨔3
#8의 31：《하 - @|5/히캐도; 3구빠
의 크파로부터 트리려X 째켸
의 문은 환짝 열렸고

에 뷰/삐 소쏘뾔 우;호들이

；11여하을 2하버 유3우초우퍼유세
을 오하고 있어 그 앞길

은 더욱 큰 삐③를 가져오

고 있다. 수I꿰111 뉴I키09쪼
하가11의 스.야, 소련이 우리

에게 때해한 시베리아 뷰!히

004으워 프:표 쮸의 유※초09
I휴I티빼의 유우?, 수휴스 사

랑의 쌀 보내기가 이미

거&9이었고, 보휴 수뼤11」히

래과의 쌀 4호보휴※】 쫘도

쪼”화히까뽀I&으로 되어진

1꾜카의 햇빛일 수 있다. 또

패호에게 준 ⑯쪼으로는

바느 터II휴1*55，호포에 뿨

한 ？꼬해'수포의 보0써 마그톄 -

소련의 뽸:II：유 따0조쒜스 호
폐 부재? III에］;츠의 1토모리
#타소을 들 수 있어 톄!X
의 '느、포09 유??X보도 앞당겨

지리라 본다. 부휴하^의

로띄휴을 요쪼4쀼로 #고부《시

키기 위해서 퓨턔저:째은 X
바］표, 로후‘따의 14841、을 깃

들여 코휴수로 앞에 고빼할

때 0X1두한 버째째토, 터포;

보뽀을《8녀포하는 7나뻐'I뽀을
셔시키게 될 것이다.

⑤ 뷰/^ 유서스를 가져올

수 밖에 없는 뷰쮸의 뭐！^빼

바야흐로 땨모되고 있는

떄쪼09 째쪼 및 우하과 패
흐쪼요#의 휴수:'!!또을 다져나

가려고 애쓰는 4셔류은 뗘호
패워509 쮸카과 하퍼코의 2도

처07 #05 및 쓔호

을 위한 배포유껴의 스프:09
1휴쁘에서 I초;I시재1시포는 쳐끄
수차유와 꼬쪄를 표하여 휴쐐

될 것임은 때느한 사실이

다. 그러므로 바휴은 멀지

않은 #흐515에 혜I저유:류을 위

하여 쪄【치한 패찌을 제!모:하

며 뷰큐'（으 물결속에 혜I쪄꾸
차를 위해 찌차하는 주브:큐

의 흐름속에서 포고:을

하지 않도록 바로빼휴을 #

후&9으로 프까함으로써 그
들도 어차피 빼유과 유4스를
표하여 페께을 시허무하며

#유9 퓨마 표의 호；뗘69 I호
까의 16=5를 해:;휴09으로 받

아들여 그 후±1으를 I휴오하며
보：초초소09으로 유'（수시킬

수 밖에 없을 것이다.

⑥ 쪼오짜를 패어“1、으로 바

꾸며

소쪄5부의 예휴가 두고 온

를 그리워하고, 헤어진

서모다.우의 핏줄로 사랑을

그리워하는 눈물에서부터

^쎠6에 쏴한 깊은 패유으로

5피^하여 뷰휴을 자아내도록

하는 쑤뷰이 많이 나와야 할

것이다. 이런 수묘을 쏘할

때 그들은 얼어불은 이데올

로기의 새111에서 풀려나 버
보로운 쏘?5의 봅바다 있는
:배기도으로 드하려는 하、쓰을

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.

오랫동안 갇혀 온 삶이 그릇

됨을 깨닫고 뉘우쳐지면 브

뽀의 품에 스스로 안기고 싶

어하므로 우리는 에5쪼에 뽜
한 태&한 퓨^이!、을 불태워

가는 '느세을 끊임없이 우유

어서해야 한다.

⑦ 베0의 04패1쏘때으로
후유I시켜서
더보를 모르는 오⑯《초로

에게 벼모의 참모습을 피］또

된 힘과 뽀벼^시켜서 티보없

는 삶이 죽음이라는 포!^을

깨닫게 한다. 7이비가하드인
브보를 바라는 '노수）에 불꽂

을 불여주는 쑤유을 많이

이수하여 벼보를 찾는 4〉애자

을 유1스시켜야 한다.

4, 로두포3흐쭈쮸에 화한 초55
어］ 케스］

① 뷔폐#다쏘』느에 쒀한 쐐135
⑬자한 0쪼보속에 서 50호

허］쎠8워아;와 포자0주소;의 짜

2？을 만끽한 |부패X의 뽀+띠

료09 '쏘》&은 때;스토1±의

온갖 촤:쐐과 또I페을 류거&하

고 헤쳐 온 우리겨레의 휴

#머69인 /호:차에 그들이 혜싸

하며 따라올 것이다. 이런

바탕을 굳혀주기 위해서도

우리의 3《:쩨두유의 이］쑤?조

따은 이런 뽜우에 쏴유하는

자:씌69 틔（츠과 1도며》이 휴호

된다. 부포의 새 바'^;에게

는 소련의 펴휴가에서 벗어

난 버그:&9인 폐:치과 ^65^5
여우게유에 촤한 I테하'느、이 크

게 수위하고 있으므로 여기

에 쏴한 우리의 스?뽀69 휴
카이 보71토히 패캐된다.

② 소련 이데올로기의 오허5
고르바초프 소련

의 때쎼빼써」라꼬보으로 유유

2？00이에 예씨와 킈보;I%！하!#

휴 휴가 쪼은 이미 이데올

로기를 호#5하고 있다. 이

런 ―1째의 쒜조로 소 으 부은

바⑯ I휴2호을 （모:휴하고 있고

삐싀스오 기표00유（을 1호모함
에 소우^9인 유머를 아끼지

않고 있다. 소련은 우리나

라의 ；1⑮유（수유'14을 치#;시하

려는 수띠을 V：모하려 하므
로《화톄의 유호이 4꼬쏴 거&

리^해로 되어 있어 폐짜 유

껴하고 있다.

쏘쏴이던 소련에 휴

1으가 또I혀되어 톄대호프이
새가휴되어짐도 브보사;의 큰

처자^이다. 이런 씨7듀에서 뷰
뜌스호 수빼（를 묶어 온 이데

올로기의 마귀는 드디어 느

보앞에 표모되어진 것이다.

③ 혀쏘히때쪼에 쏴한 쏴이등

텨;쌔 혀소퍠후들의 여러

쪼은 주초;기이 살아있다.

끄뿌와 또포으로 이어온 우

리의 하때'|뽀은 아시아 . 그:

2^^ 70%： 쎄슈의 어느 텨
모보다도 일찍이 XI벼이
유해야 할 또아:된 스사떠/!워쑤

을 려:#무해 온 /호가을 지니

고 있는 째차한 힘이 있다.

X쏘쑤라는 5《:졐바의 포소호
또가 우리 히쪼의 파여이 고

보면 어느나라의 그것보다도

호흐패하고, 부】：퍄한 삶의 12쏘:

이라는 이부만으로도 이 바

해다가의 구〒509인 서래쁘의 1뽀
바을 쪄두:한 것이다.

소련의 소?^된 째'!뽀이나

다그@9의 I”시된 서5169 1뿌췌
의 떠페이나 소래같이 어에

사로잡힌 쮸호된 XI유이나
고유?쑤폐휴들의 거드유휴지09인
I쪼히뽀이 없이 ⑮사한 또로

의 쩌0한 꽃을 피어온 싸

자파X 또、혀은 후아쩌09 （차이】

의 터전을 앞세운 하류유혜’

의 뗘:바와 쏘:쿠쬬쑈의 0쓰'I뽀

을 I또!쏘하고 벼뷰;비버의 4：、

쏘이 요야과 I티'I라하는 1꽈쬬
유폐의 서커토속에 휴소할줄

아는 꾸저 :@31의 뿌보69
'쏘을 《호호해 왔었다.

표111한 트‘쓰의 샘이 깊은지

라 이데올로기나 아'째포I쌔
에 호02되지 않고 요유히4그/노、

인 ±1^^^ 위에 빚나는

히III이 '바지이 되어진 몸이

어서 지바69 짜!퍼】이나 뷰도

한 바깥바람의 쪼'느、이 없어

하여 가난속에 유소하

는 싸을 쌓았고 &한 아'

캬프:쪄으로 시달리면서도

빼유사;와 빼쪼의 불길속에

서 쮸쪠된 쏘?주초빼로서 직도

차와 후포을 보수하는 로호

이 되어졌고, 뮤즈에는 티

보#쪼## I！《예」'（느로서 휴까 패

휴#의 기로?또속에서 휴빼과 휴

웨이 아닌 휴호된 빠!썌를

바라고 있다는 ）1차마은 우리
와 똬^^해질 수 있는 좋은

쎠유이다.

서울 올림픽을 포한 피해

의 I쌔/포꼬패과 4후히 무소유
호이 5^주한 부떄은 우리나

라와의 쎄풔쪄 &2쒜’가 굳

혀져가므로 ||화）^헤스에서도

우리가 호뼤⑯ 고:포을 만들

리브'I뽀이 35유하다. 째째

뉴셔!뽀과 0화오:보슈 쎄쪼에

올라앉아 혀쏘을 다니포하다

가 때;으/헤.퍼에 시달려 에벼

한 모를 뉘우치고 있는

그들에게 휴후, 꾸처라는

가장 비하한 쏘4체유후인
쩨휴뿨로서의 유쏘I해쪼에
쏴한 우리의 5톄09 1호머）는

그들에게 규^5⑯인 쎠:모를

가져오게 되며 거기서부터 

나라가 우리나라의

또을 부러워하고 있다. 그

래서 례쓰가 더욱 넓혀져

가고 있으며 ；벼:코1버에
가 1토포되어지고 있다. 이

런 나라들에 쏴한 우리의

2쩨호09인 구.〒61±은 께#）이

지만 휴혜&9 음태해에서도 우
리나라에 쏴한 허보!푸가 날

로 커져가고 있다.

5, ：5그또장르의

젓:쪼은 퍼혀가에 쏴한 쑤

—한 쎄7얘^이며 그 씨:또는

호가:하다. 일찍이 우리 하

째은 포&버에 쏴한 페트와

거〒조에 쏴패하는 지꿰69인
쏴째의 1±0드을 떨쳐왔었다.

그 포보는 하호'14이 뜌1또을
；후패한 ‘‘18의 하주도’이었기

때문이다. 억울하고 캬'!우한

꿰쑤에서 X소뿌를 끄굳트,

따파;의 지으로 모두 ？아4유
시켜 온 프:쌰모；!휴의 수!&&호9
인 표모의 초X그인 까닭에

서다. 끄뿌의 하뚜07 쏴베
'［쏘이 굳혀져 있다. @거0： 

4부를 캬:자:한 쪼브가 수》파한

슈버한 보후이어서 하늘이

지켜주는 소유으로서 꺼、쑤

와 히쓰의 440인 패쪼이
다. 이와같은 코뀨'|뽀과 쏘

/호의 코와:인 젓:호우뷰은

아'에 널리 프까된 적이 없

었으나, 이제 이 새로운 싸

패#±1유의 해째쒀을 이끌어
나아갈 호깨네은 써에 노할

바 없이 1자해하다. 일찍이

쏘스들의 4%로에서 나타났
듯이 오'I라우패한 63휴휴가 비
단결같이 곱고 밝으며 보、또

깊은 뼈.뽀와 따뾰이 많은

쮸호을 남겼으며 볘뼈을 꿰

뚫는 I！라호73은 부포쯔꼬 유?

떠과 아1또톄86에 4텨효69이
었다.

《으여'뷰느:의 X#유!퍠소는

소를 따라 주소를 치고 뷰

푸을 뜨하여 주포를 부숴

버렸다. 15소를 달리는 걸
음에 쪼려한 1로그도 많았었

지만 뢰쮸한 째째으로 물리

치고 쪄111한 터포;뷰큐를 조

꿰함에 주가을 기울였다. 

후11뷰에 쪼/후를 앞세우고

바에 체히께유하여 수많은

쎠!해들을 물리쳐왔다. 체코

쏘에서도 후:스의 쓔웨

하고 영특한 4：、！^과 활달한

슈끄를 수놓았고 캬/^한 께

쮸속에서도 ⑶5짜를 까소하
는 차쎠을 흐：!예하였다.

무、호의 호태는 버:큐 어느

쑤뷰들보다도 아!^하고 쪄

또하여 써의 귀감이 되었

다. 도수;자뼈의 흐름을 받

아들인 8^벼에는 래서스의 터

전을 굳혀놓았고, 포수;또、혀

에 포해서는 쪼소하여 자뼈

으에을 쪠뗘:하는 자리를 굳

혔었다. 김동인의 1^조09
우후히31은 7나부도주의 노
쳐을 1포뚜하였고, 호포의

사랑의 1211얘은 휴머니즘의
싹을 트여주었다. 휴하째

벼로부터 싹터온 스뿌규호

에 쏴한 1처꽤한 유?0더은 가
장 쪠쿄된 뜌쬐'쏘을 예소해

내었다.

사단에서 송강 고산 쪼의

X소뼈은 ！꾼、포 터4？흐초소69
뜌배를 일찍이 뽀16해 놓았
고 로유케의 I스로인 윤동주,

이육사‘, 이상화의 시세계는

겨레의 굳은 ；혀;초가의 쪄고:

이다. 우리의 하하은 0히스,

호:%〒 쏘의 II주수;텨、?해에 재빨

리 113하띠 프쪼함으로써 XI미
수3도의 예41애파!뽀！!한 오뀨을

뜌째69으로 하호0아으로 부각
시켜 그히뽀』로포와 :보보호

을 깨우쳐 주었다.

더욱이 1988조 한국
차유는 우리 해째을 뷰큐로

포까시킨 깨쪄였었다. 이제

52거: 서울 #1키:요는

소 - 부을 비롯한 텨#09 째
14톄호를 :또쌔한 5|헤스하 하
스들이 많이 싸끼하여 올림

픽이 열리는 땅에서 빼!써되

어 표뷰⑯ /해로를 거두었던

3노모로는 저:쏘지폐에 못지않

은 것이었다. 보히 소련이

그 여유에 1브:큐 I따의 가유

패이 된 껴하:만으로도 I&쿠
푸제에 츄또한 바가 크다.

우리 하제이 지금 프랑스

를 비롯한 소련 으 벼때 볘배

벼때 유럽에서 패표쑤쏘이

모꼬해 감은 초애스의 후써

라 하겠다. 우리의 저:짜이

이렇게 1뷰큐'（스의 길을

하는 폐포에서』1：휴도 거드다
에 차?뀨되어질 티어탈!뽀을 믿

을 수 있게 되었다. 그래서

긱됴009 휴;I여유—이 유；히되는

앞에서 하째은 우리의

째큐된 폐기과 ［흐］」2된 모꼬
표페을 널리 포꼬시켜 겨레

의 ？어^를 더 다지게 하고,

바쿠X으로 하여금 우리나라

의 로유의 째보'I뽀을 캐애하
면서 차유오 0부르의 또려
를 줄기차게 이］오해 나갈 기

틀을 마련할 （호유을 뷰쮸함

이 혀?쑤지떼#3을 #고유:하는

우리 3《:째의 케하이며 소포
가 되어져야 한다. 차페은

X쏘』쪼휴의 우쩌이다. 우리

겨레가 씨2！68〔한 뿌쎠의 또어
는 이 :비패 어느 나라보다

거칠었고 어려운 페푸에 촤

한 쏴째 큐#5으로 새겨진 피

의 또보였다. 히쎄의 초침하1뽀
은 이렇게 빼호한 X쏘쑤의
유체로 엮어진 젓:째의 해쬐

뽀에서 그 텨&을 깨호받을

수 있다. 우리의 하페빼꾀은

이러한 （보슈의 수오에서 0^
히 켜소해째|쪼을 〒싯카;해 나

갈 초효에52가 될 1뽀프을 휴5》

히 째I가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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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1 뷰 으5！（우94좌뜨 【히뼈오휴 #^）

배 모！］
⑭ 크

배 무0 뷰 모0
피/ （으 초―느느

텨 아' 싸 때 하9 아' 쏘 싸 때 후9 '(& 2'우

1 42 15 57 14 41 1 42 27 14 — 1 15

2 89 23 112 15 37 4 41 28 7 0 7
0

3 92 20 112 16 32 3 35 29 —8 0 0
0

4 72 8 80 17 32 3 35 30 8 으 0 0

5 111 17 128 18 39 2 41 31 5 스 2 7

6 49 8 57 19 40 4 44 32 2 0 2

7 66 9 75 20 35 3 38 33 4 0 4

8 63 4 67 21 27 3 30 34 1 0 1

9 46 9 55 22 36 1 37 35 11 0 11
10 49 1 50 23 27 0 27 36
11 50 4 54 24 29 0 29 37 12 1 13
12 41 7 48 25 29 0 29 38
13 48 0 48 26 21 3 24 스 화 1,315 156 1,471

^^^||(，95，5，뷰:&)

③ |치 아

비 헤 여 나
—

파 겁!
—

1 （—바써모 삐튜브） —

2 소 터 4유 앗: 쌔 때 쪼 55 며 사 3《: 2소 쒜 써 짜

3 서 1트 요 08 우 짜 때 &5 규 해 수 해 텨

4 《과 표 쏘 차' 싸 유 벼 55 쏴 카: 소 쓰 0
5 수 삐 봐 쪼 쪄 차' 하 차' 쪼 휴 조 호 퍼

6 서' 보 휴 쪼 께 패 조 소 호; 수 초 @15 호 쒀 해

7 해 카 효 사' 꼬 파 호 1호 호 수 느 추 모 짜 조

8 유 트 띠 떠 따 아 싸 해 쏘 수 혀 히 호 싸 카

9 가 1“ 오 《가 9유 쏘 크 씨 ⑥츠 자 여흐 수 쎠 스

10 수 죠 스 져도 뷰 보 수 쎠 유 젓: 뽀 표 차' 규 포

11 호 휴 하I 때 표 뗘 수 요II 벼 부 휴 체 휴

12 바 호 째 자' 씨 수 캐 유 수 카: 히 슈 차 4111

요%호뷰애 :
허휴스 : 31벼 히드오〒, 5보
부서는요 200,000원, 부01유:르

꽈조유, 6배 소유또
200,000원, 픠뀨 100,000원

@ I）#다111빠쓰화유섮토 유모0쪠마스 수 1,000,000원
코히］I，호폰져&, 스츄@스, 수느:효,《우호히, 815메퓌, 빼;펴께, 포초여%, 수?따째

@ 퇴;1바 비휴하 1^

I히］쯔 ?쏨（2배］） 30^원 , 우드;짜（3바］） 535원, 휴호?#（14바） 2035원 , 소;스기타（12버］） 2^이원, ’1대01（21 비］） 5？기원
유연!1555 19,413,000원（쪼）베우 993,000원 비스, 쓰까 포뼈: 2오 커려?］）

』프내］?I우 18,883,000원, 30 규에］자수II주 21，000원, 파휴%므3야0쿠? 500,000원（으세후쏘）, 현금 9,000원
@ #|、1으:뷰 페쮸호또수 25,000,000원으로 1 도나］ 스 구좌번호（조홍） 372-04-208760 박재 성

포좌50？（2보）

1』\ 셔:르펴 ⑵혀）

차05 차'’）⑮131（3110）
호;뗘로（6110）

3브요:토:

11.(908)494 — 0345
8.(212)233 — 1399
니.(310)821—7568
3.(213)626-1645

(053)653-2491
(0612)73-2287

10775 0^(8)

체:8： X 포드 빼

(꼬± 1배)

톄주 : 557 — 6102

호무113( 쀼)

^5： 치' 1호 I휴

(꼬± 2배)

투15： 785—0974

II？으스 1또&

서0 쪼！I 쮸 혜

（꼬± 2빼）

히5： 741 -3151

쯔0타^^^10

± 휴 II

(꼬± 2배)

후후 : 752—1137

(쓔)

과5 뀨 0 호

(꼬± 2배)

히주 : 780-9923-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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쏴#%째;유

’94으 6.30040 차、40《쪄（2베］） 1으;I그 '비;빼

7, 40） 요II추 기3：째소
커또여! 쓰포최

7- 500 스110호1）1흐:I크: 1^1=4： %유초

7- 6（7으） 슈버］쏘⑭트 께5로 스모 및 쫘표

7- 7（：가드） 뿌가:파#유두러모 까호〔

7.1200 로II⑫트 1유,우

7.13（710 0X^5^^ 0유보표쪼 펴듣프

7,14（：거、:） 보라매 추바녀

7.19아:） 1111토〒12（쪼）허유）으로부터 뽀쯔러|프

7.21010 히9（11며〒 효떼뿨해

7.22（소） 사4히호;7토:의 페쮸호쮸수, 1，500쀼원
피: 애

7.26（%） 폐유소 112.15%무32； 부3차（노량진 전화국）

7.29（수）구〒포하다 봉투0：，다기, 시'、） 보제:

4：1'워571프: 4티쌔?쥬（1110） 쿠무보
수휴#& I〈（가가:/V I표:오.0 #±
표 히또 #이5오

8, 6（：보）에15다예보 ^919^
의5461타수다 폐후의 날『〒아 쓰？01포
오께 코1+1 저:하 오프:

8, 80）헤32으5X1 풔이브하 쎄15가《어（파 ；1차남］

8.110으）꼬마뗘#！비?/1 초자암1
41：쪼소 추0오차회」빼오

8.170）0 2：모유〒유:트, 유패표, 해;@1：【혜도: 어태

1. 무、해소 5화고:4아:

2, 5：토1아 파쒀소 포아스와 사꼬퓨

3，가티〒5히II하호 스트뽀나:

8.20（보:） 꾸자X쓰에:트과 표#주 주）빼보 으뽀 쏘째

9, 50）고초히오 4도트1유효 쑤다《어여

9.15（거0조！뎌유포 해3뷰’ 서'밤몸 프음더

양수책상 3， 의자 3
캐비닛 3， 책장 3
서류함 3
응접세트 1조

9.16（수）쑤드1버하 추타떠 쓰+조수느::하오 요패

10, 1（보）쏘46포좌 10. 너〒또 쓰빼

또, 수쓰뗘. 째줴【0
10, 5（수）하뗘아:쑤휴폐호유 세미나 파푸

10.17（^）00^^^ 후초두1, 셔루스:1드리'1'1’0아7 7’ 타

올 80세트） 리프

10.18（새） 스휴’초따뷰에 푸때 해1개

10.20010601도차유 꼬켸후 휴조 스 소유

10 29（±） 포포 00기？%유 휴 — 16 47=5 서”2=3… 유… 쟤

1 해.“ 꺠"에게 해8

쯘뿌:. 요 쥬튜 혀과 예’

X벼:##: 째오

I오.. 슈:트:02（2보）

1\1、우 후예펴5（2뽀）

대구 저|、거티혜（2호）

오성 회소식 포1또 （5）

‘94.11. 5（±） 수!티쌔（1보） 그0”2 6*01니 #±：트으

로부터〉떠1근0오 1으 까스트

11.13（3） 포조;히 스섀쓰（9배） 짜느

쿠하, 코7호 쏘# 코

11.15（0 가음으（1벼） 거⑶려츄

11.23010 쑤가유에서 카쩨 벽거울 &

11.24（기드） 치、:휴유유:트 폐《쮸호포수 1,000；후원
^0

12. 1（차） 5：토사 홰쑤 보%《:

12. 7（/10 ’94또뚜 뽀모유 I풰쏘 폐로
12.121트） 은나래요 바자회

1요% 7'&138 0네:111으 샤/뚜

격려금 30；비원 씨/쏘

12.15（거0 포정）:#초. 꼬마제여

12.21（710 초《마소. 13기거1으?싸 1,300거『원 토보제

수

12.26%） 수오 히아:!르에게 페기11으 ？보&］째 쪼서‘

12.28（7）0 쪼수조（31뭐） 짜!± I감］패

12.29 ^^1，새휴
12.30（슈） 뽜'）⑮12（5해］） 까1± I감］꾀2

’95, 1. 1. ！째31
’95, 1. 6（수） 5：모⑫ 뚜호 〒〒또

1. 90） 꼬마수프51오에 후15쪼우어（꺼（5《:쓔 쓔）

유뚜

1.10（20 35：토#+또 쪠기I끼리쏘!10 —X쓰호15：투
1.18（71으） 벼、래보 쎼고: 및 휴사』:2：솻］끼X〕텨 쪄오

2, 5（3） 헤쏘오나자 수규:졔0X（유?&, 가；베#） 싸

46— 꼬±#3이르
2.10（수） 5：모쓔 싸우5801으;르으로 차'샤유（4보）

4—
2.2200 투바］쪠유 500；뽀원 폐기］;산유

2.24（수） &하 포스코 가음려 푸프호바 가체로;에

2,25（±） 5：토1@%6』루휴오쪄（38오）

3.130） 효고럐쀼 14또 리프
3.15%） 우#&0 #쓰마 디가가:I세피케유에서 쑈때

췌%으로

3.2100 1. 수떼트 3보 유:트에게 께# 5：토
쑈 @호 태호 5《:벼

2, 꾸31버짜:트과 폐5
① 5：토1유+또 뗘째 서호쪄

② 해I꼬드!버쟈 수:마:톄히어:

4.100） '호히프포 코하감］

해쓰7쏘 ⑪：트（2뽀）에게 휴해쀼 세계

4.12（7）0 우!&쓔（1보） 처::트에게 벼&화#오 수2？효
4.26010 :&쮸15모70 :로벼주폐;I써#

수벼쏘 꼬쮸유텨:르

히4도 쩌 후께《프화

퍠무

5.10（/10 쏘± 추처려

1. 혀!쑤드!버까쑤：트: 1포호 르I프
2, 56：토유 7바터、+또 티］미스흐때（교재창）

6, 9（우） 쇼:트@3 쇼효（쏘뗴으여）

6.30（수） 우보오쓰요

5：토유 I류치5（’95오 1. 6）

35：토요 무휴

요트5타±뚜 즈슈에 호우쓰하면

51쏘 초무해 드림.

（려로해》% 스2을?）

II소1（ 휴）1 해11（&） 113 휴류（쑈）110^（^）코 5요호 （쑈）

〒:% 쪼 느 ?〒

（꼬± 3빼）

토하 : 322—1986

처:트 쭈쭈호

（꼬± 2배）

트|주 ： 782—1707

처::8： 체I】 쫴

（꼬± 2배）

#6 : 277-2251-4 

쪼 〒; ?

（꼬± 2배）

톄구 : 663—4208 

슈:#: :수 또 @1

（꼬± 3배）

투렦토 ： 032-571-3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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쏴호초

요1 껴］햐츄 뗘%1（꼬차 ^）
쏘55드초 476소094.8.27 퍠.:&）

쪼±나요 181：&

유 0 뽀과 빼 1호 보 봐히

수 15 쌔 1-07^2 0』이']01、1 #±모: 1
요충/허유 35^^ 쪠감] 1
끼］ 쓰 싸 히’나（어!유소시!씨 #1：프 2
스토'（호 오01하:』\ 1*1=1⑴ 기9아；이0？휴1리 #±：트: 2
후 1크호 （호⑯《12구（유） #1；푸 2
쪼 쏴 펴 0） 카5&1스쑤 하±：드 2
씨 유 끼; ？；5류〔1도쓔셔소） 7허:』프 2
호가다크 ⑯때여:쏘（쏘） #±；포 2
우 1과 스 보라매⑭ 미:##유※』그 2
히 떠 짜 （%） 묘041\4 오01꼬스 3
우드?슈 3
22 ？나 ！4펴5최4르（유） ；씨%53씨누 14
무 1？느 811 수꼬；/디화 그:표제에처다 싸후2 21
카호 3히 소'『10바000%5차예나/1 1#/1노（쏘⑴ 쑤）1유） 18

) 비 빠 삐 빠 1 비 빠 삐 빠 1 비 싸

1 7 9 6 17 4 25 1 33 1

2 7 10 7 18 5 26 4 34 2

3 4 11 7 19 6 27 3 35 4

4 13 12 5 20 5 28 2 36 6

5 13 13 5 21 2 29 4 37 2

6 9 14 3 22 2 30 3 38 4

7 9 15 4 23 1 31 3 39 1

8 2 16 6 24 6 32 2 자 181

토쪼추 휴류 및 수쀼 뽀-뽀휴

00 쏘 빠 13： 호 II아 호

양수책상 3 해하페

의자 3 휴톄11：【11

캐비닛 4 포〒!11： ［끼

책장 3 #0/1

서류함（서랍식） 3 호차: ［끼

응접세 트 1 조 1토#1：【0

7\『(2110(±) 1 비0펴:⑵비） —

냉장고 1 차'쪄5（2피）

I오X 1 06 휴 (2101)

컴퓨터/프린터 1 조 쑤자며, 4사0！！，추쑤트（2）81）

전화기 2 쒜 쓰썌 (2&11)

커피 포트 1 #！1 쓔썌 (2101)

\『7 요 1 그소#

서류함（서랍식） 1

응접세 트 1 조 취'휴 효 （2빼）

벽시계 1 +1'깨.8(211)1)

복사기 1 소1&휴 (1191)

바둑판 1 0=( 3)01)

장기판 1 '하1《8（3씨）

블라인드 3 하”예 （3빼）

벽거울 1 쑤거요 -나하

부패호호여 1 포추!11： ［꾀

커피세 트 6 초±우

수±추초 조:;가:태타 1 초 ±1흐
온 우 냉방기 1 패하【꾀

카메라 1 휴후후 （3빼）

묘—42 유）1수여 '찌구 1 보라매#

13&0086900 호흐흐13 3 066300 호후
|흐 르 66&0663004060&30003&5^1
1&0333호 00003드
|흐 3호&으300060 흐‘
누아) 흐 5300흐3 호흐요、

3353&33323365335133335328&83&333&I3323333335(133333333352
^33380333&I036 호후 8 호흐 55 여
토 3 호흐535흐5하
트 363333 네”633338&3322 356&3833&3&3(&33383233 호흐흐 333&수

)0 흐흐60 흐 30600600300303 흐 0&0336 흐흐흐흐흐흐호3흐흐흐흐 3 흐흐흐3호~
13380060366363046030306338338333333333333353333IV''- '"、스‘ “)흐흐 0 흐 0 3(1 |3/\3 3 3 3 3 3 36 6 0 3 3 3 ' 스 '、3 8 8 3 3 3

| 흐 흐 I 3 흐 흐 므 느 ' 우흐 8^8 6 5
요 흐 36 보호 6 3 3 3 3 3 3
)느0500&| |66호흐65

''’ “''！'으호 호 헤 호 | 18 3 3 3 8 3
！30383336933 8^3 3333888033338388^3833338833883383
，흐3066062030 후3호03호 303호6 흐으흐흐으오흐흐오흐흐|호|오호오호호요오호오

르 규 호（3벼）

/］、쏘은 지난 1조I비（1994.
7.4〜1995.6.30） 조어〒의
쮸&선규이라는 아싸에 넘치

는 빼쳐5를 끄뚜해 왔습니다.
그동안 뽀쾌도 쌔저 있었으

나 1유포님의 너그러운 뗘고
으로 덮어주고씨와 새^

로 이오를 잃지 않게 해 주

셨습니다. 그러는 1도비 느
낀 쀼5도 많고 찌꺼해야 할
파퍼도 있었기에 그 —유오를

꿰따하려고 합니다. 소 쓰」그

들의 쥬스호9인 하듀은 알 주

없으나 —꾀5 유태들과 쐐쳐

두 바쪼이 가는 몇 가지를

들어볼까 합니다.

첫째로 ［티쮸⑭의 오찌에

주휴이 많은 듯 합니다. 5：
토스라는 이름은 2-3-4^
가 유큐유게서 소유다주펴에 I유
요된 것으로 시、쏘 브라도 파

후쪼이 있고 모0 로하가 없으

나 그::7개#에 7녀자한 8해］ 나

유의 I키I켜들은 #데깔69으로
주펴인 듯-합니다. 왜냐하면

그들의 쎠은 5：투쓰라는 요

짜은 쓰피±트쎄;I하를 뗘천?、

시킬 수 있는 뜻이 아니어서

누구나 되물음으로 후때해

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

⑵컨대 가혀※〒로 이름한다

면 가:;헤@|11〈%5이나 뗘.주의

휴#』+1에서도 쓰±쟈 쮸폐을

토혀:하로 부르고 있으니 이

는 수보쑤를 쪄하하게 하는

뢰퍼의 유훼）이라는 말이다.

다라서 토해의 싸가 있다

고 생각합니다.

둘째로 개!《소슈슈 I감］빼【입

니다. 볘」에도 356호 쪼21
（（수에 1. ；4허〒 /조0의 소"”7
2，소:1오디의 슈고저〒?소#1으
VI 또는 ―0쿠아계0 3，여미
쯔머스 쓰으로 뼈32되어 있
습니다. 그러나 며오는

의 조1유깨나 휴아0쭈메스만
째!보하고 수씨 어호다으로부

터는 써수이 소씨토한 몌도인

바 이로 I저해 쓔셔의 주모은

끼휴이고 수:1으느1의 쓰0리즈:

께이 거&무 7그조는 소:4파한 1！：
'디/인 듯 합니다. 그러므로

앞으로는 반드시 수!으!크으

로부터 1X0원이라도 휴!유고2
를 째！±1해야 할 것으로 생각

합니다.

셋째로, 기드1유 니:#유초을 

버］모0 째『마1프꼬의 다그'（14갖;띠］

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,호

으로 씨모0 호※ “으니⑶을

모아놓고 있는데 지금까지

2 ‘ 3 ‘ 5 ’ 61미의 것은 모여
져 있으나 （써너바］는 휴00：휴
가 없어서 후8씨소할 따름입니
다. 다『아69 빠른 0；%9 |츠에

츠0하해 주기 바라며 또한 비

모0로 I에스 오I쏘을 0개.과하기

수포한 시1으（1⑵해 - 기그!!0；하유
- - 111！초어〒 - 001대' -

낚시 쓰）가 있었다면 그 3
0주와 파타 쓰기］;|하0저 그리고
피하다면 헤⑴%을 보내주신

다면 1하］모!］！1허【하］ 501'이3 3001《을

만들어 놓고 쩌II주과바］하는

자치그들이【가!띠함으로써 I티
베］는 2%유I 슈 - 슈어수녿!10의 께
1뿌를 알 수 있고 I히!!^에 고

1유와 삐#〒 181에 &표쌔가 회쌔5
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넷째로 기유7유기구 패보소 

쎄 구&씨에 |유한『감어미입니다.

401예1키!!］ 가!〒소초도 없었으

나 9트에 나유5초을 마

련하고 마 사、!'흐；1르의 체나씨
그《《［수으로 호유의 :소유을

소1||^하고 조보찬 0부^을 하

고 있는데 캐삐부터도

지금과 같은 4X7도이 &II서수될
것인지 버:꽤할 수 없는 일입

니다. 나름대로 아어흐의 우랴쓰

슈에을 들어본다면 첫째로

과 혀다73이 있어야 하겠

고, 둘째로 고으〒를 쎼표시 키

려는 포⑯ 포;츠, 셋째로

0초기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

각됩 니다. 그러나 누5피에 따
라서는 첫째와 둘째 끼야이

모」2인데 0#바이 거우린한 유
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

니다. 77— 그런 경 우라면 그

씨보: 수다이.—，니피삐가 되어

4수의 뒷받침을 함으로써
파하하지 않을까 생 각 합니 다.

I《아⑯ 1(01？배(효)

4±5 버 휴 !혜

(꼬± 3X1)

히% : 869—4614

351소11（ 휴）

〒±토 포 1！ 호

（꼬± 3배）

텨큐 ： 780 — 5320 

폐%08

10유5 II 3호 초

(꼬± 4배)

51주 ： 707—3324

011**15
포 쪼 햬

(꼬± 4X0)

텨틈& : 032-74-5021

8태"?8퓨5미?

듀%: ；효 규 II

(꼬± 4빼)

히5 : 042-820-7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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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 휴수트』호오1’#홰의 자;후후

2- 카호의 쪼뛔과 하푸포하'쑤

3- 빠또의 1-#뉴%

우 0토 가I모후휴

1. 휴스I스요 /히쒜무호의

유호

오늘날 ④1*17씨의 7해%호

는 추01꾸오］‘ 0%」3의 11유《；7끼0쪼
인 듯하다. 지난 시스111^1 동
안은 또'］오소펴인 보사를 보

패으로한 14=21로 "사
되어 수110토:04와 〶비끄티”&

로 지우초과 5%수의 &!1%야소을
지키면서 주유한 시이기를

：！봐해 왔다고 하겠다. 그러

나 I자기떼%기의 ⑴I쏘로 으V스:

도치의 유#3사이 째뽀로 수사:

된 틈을 타서 프화⑯ 휴

|깨버과 폐후I비의 보0여#!⑯
쓰으로 누고네^^좌은 오히려

까되고 있는 띠II섀을 보이
고 있다. 그 종은 （끼가 때

터에서 뽀.된 걸프빼쫘과

아프리카의 모잠비크, 앙골

라 나/뽀 그리고 아프간, 캄

보디아 나/뽀 휴이다.

삐싀수1|그7의 ）73히나깨는 띄
스;〒아쪼의 +쓰?70이 된 것

처럼 4차 마포프로④이 머리

를 마주하고 비패의 지」죠을

1^：쾌하려는 혜고톄들의 틈
바구니 속에서 한치의 앞도

볼 수 없는 조쪠도'뽀의 휴,/

7듀이다. 그러므로《포수오는

7으삐삐새I」의 마지막 비보2으
로서 뱌쮸스의 보려을 받아

마땅하다 하겠다.

벼때뽀;수;의 마지 막 쏴아〒

꼬인 휴시스배 I감］띠는 치」버%'

흐13：휴인 히I：휴이 로하스라에
지호［하（조를 갖고있는 4차
푸고1X5어패에 쏴하여 쩌뗘하
고 7오씨높은 아'슈게고을 째
이（해야 할 쎠가 바로 지

금이라 쪠크한다. 아'허여터

로 봐우한 "누을 보여왔던

카포 유0%휴이 주+누됨으로
써 우리 가 쎠있게

뷰-호 I뤼구아 싸혀의 유미호
쯔과 쪼기얘!요 하쫘뷔테를 다

루고 있는 동안 다른 한호

에서는』※쏘아졔쭈「그 삐‘야

유휴와 너%비］ 가%1써：트 뿌
유을 시키기 후하여.

다그폐의 〒찌% 빼니2：를 해,후

11이함으로써 유회 재텨을
쌔포스럽게 하고 있다우 또

한 보소유1⑨햬 써부에서도
《하서스바 I감% 지포'보'파때인

효해이 어% 못하는 아'페

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

였다. 자-
우리의 쏴;1으패째은 —피

'쓰을 잃은 듯한 테오을 톄

모들에게 주고있는 도때 해

⑯은 1=1=0주와 허”호를 뽀

조한 채 가;⑯로 #±1으호쏘
쓔패에서 벗어나면 후』시쌔

휴 쯔%에 ―볘 아하하지 여

을 것을 유터드티 하고있는

—+유거다31한 후빼인 듯히'다.

2- 과:해의 휴뷔과 쾨※《피

히쏘

소05 코⑬은 누#』I：쏴』조를

보조한 체 |사유|5 속아이틀
하고 있으나 그들은 —［또

뽀부슈 ⑵'줘I떼이을 베나유하면
서 1=1=1 때 【드］0우씨자,

보유 1=2 2내부, ；|으소0
샤호《도 두;」쎄//쌔 흐름

에 맞게 쮸（스의 몸짓을 보

여주고 있는 듯하다. 이와

같은 그들의 ―돠초69인 /뽀/효
썌（사는 그들이 — 이’되게 파

애하여 온 「처 가하느 빼1우 의

추！!&^인 뷰（스에서 온 것이

아니라 도펴15%아）‘;싸 얘'（스에 베

삐하기 위한 째아/%인 뿐

그들의 슈고1’째!유을 ―숨

기기 위한 슈거일 수도 있

다고 본다. 그들은 화파쯔］

의 파I쌔를 트뚜하면서 우리
의 수:7기효 에'서때!차으로 I저
한 그들의 아'츠아/인 211고:에

서 벗어나고 쪼'쮸&9 어려움
을 나'빼하기 위해 째커의

데가:과 ：|초애을 43；스하고자
하는 부처크휴일 수도 있다

고 보여진다. 저명한 피규

패벼히들은 걸프전을 거치

면서 II！니의 （깨써로 무려에

꾸자가 호?7되면 그 다음의
빼조트트］'호트 배해은 유0다히 휴
오그가 될 것으로 토하고

있는 듯하다. 그 또보는 첫

째로 뷰호쪼의 펴흐흐가 꺼후

의 물결이 카오이라고 해서

해갈 수 없으며 그들이

버티는 데도 또투가 있다는

것이 더욱 ^키」한 I때피로
쌰탸되고 있다. 지난 쏘버1

동안 &또뜌한 따이:?조를

히±1하여 마파유태을 셔:프
했으며 ；|에후이 :베보쑤！##이

라는 그릇된 깨쌔을 보표

소토들에게 심어왔기 때문

에 매해을 한다면 허파찌의

— 쩌5 텨쪼들처럼 추여한 보
싸를 맞이 할 것이 너무나

유0유하기 때문이다.
둘째로 패꼬카의 째오를

유여유하는 메모에서 보더라

도 II추I봐이 흘러 갈수록 뼈
오타'!《|버의 I호기기어쏘가 또슈
하게 벌어지고 그 동안 마

꽈키의 우의5：예자에서 어해‘

의 〒휴:흘|3：73《오보가 오쿠되며
》%%와 뽀해도 빠고

되어 쮸때쏘이 떨어져 자치』

해 진다는 데도 I너티의 흐흐
키］'［뽀:］ 있다. 하배은 그들

의 어포한다화라'I라에도 주
어하고 0의 20% 내지
25%를 퓨터기쁘로 큐%'하고

II《긔3：유의 45% 내지 50%를

I？히가허유에 하자하고 있다.

&커드 미사일의 뿌어래트.

후때즈품% 1고%과 유:구%몸 '뿨

쪼을 휴하는 쏘 ―되게

빼가뚜유을 표야하고 있는

것은 그들의 카이수히랴 빼18&
이 주유임을 포효하고 있다

고 하겠다.

셋째로 사⑯은 째쌔한 쏘

④나 3을 뚜:의하고 있으며

01\47 100^01 니I차에
%얘0；꼬기네 65% 75포 70%
를 I해야0라?1하고 며.@리?

에서 —쏘도 ⑷0없이 마음
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^니^

스1요이 파'（후하다. 3서-':삐에서

수#비19인 째—!‘오의 쩨3은
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히）1째
에 오⑯의 소#바흐또에 3아한
11521（：！하씨으로 뻬빠를 ：！하I브I
하지 못한다고 하면 41셔쟈이
가:페한대로 쉽게 차에서유—

이 파호트해 질 수도 있을 것

이다.

넷째로, 효폐의 겨리에쌔;/］

들이 아직도 쇼3/하; 코5삐!껸、

신?.에 57：뼤한 유유고호4흐을 ［호

'구？하면서 3=9인 15？1또을
새'씨하고 있는 I토！나이다.

；1여가이 슈⑶ 금리얘자!‘오을

《〒할 경우《4뉴풔I처 고1도
수I싸가들이 I터］II후에 떠네코할

것으로 믿고 있다.』시%；《이

수푀하고 있는 2 : 1빼I유이
란 호 4%브이 하#41의 우］께

가이며 께마어카 희에이 ⑯

때 I처의 과보⑯깨가으로

서 게!:II주 하《때가《을 사이에

두고 앞과 어거에서 쪼꼬함

으로써 쉽게 ⑬패'푸을 무너

뜨리고 그들의 텨삐를 쉽게

휴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삐

3, 파조의

가드&II감］ 우리 펴보의 카오15
5》은 110유유나!으로 8’4디《될 것

으로 보이며 그들은 께쪼의

예깨을 찌!^하지 못했거나

잊어가고 있는 버:수;이다.

그들은 전쟁의 '［오!휴을 어느

정도 포쥬?하고 있을까 샤히

걱정되는 바 크다. 우리 펴

보이 빼또을 잊지않고 혀%

히 뽀애하였을 때만이 빼쫘

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며

빼쪼을 잊고 뽸쎠휴끄할 때

1째쪼은 우리곁에 다가온다
는 해회1을 되새겨 볼 우패
가 있다. 우리 로휴은 배태

1가5|5 930수［틔의 히오빼쪼을

버‘푸해야 했고 5천여년의
쪼벼를 표하여 호 5또마다
한번 꼴의 131우찌쪼을 받아

온 포떄의 요쬐^?을 갖고 살

아온 모유이다. 아직도 우

리 321:0：에 쏘쏘한 씨1포빼쬐
200；빼오의 사람들이 목

숨을 잃었거나 쯔이？을 당하

여 지금도 7허후에서 I뛰다‘하’

고 있으며 포퓨오후의 45%
가 꼬뼈되었고 떼히#호 쩌

또는 220야큐에 쵸했다.

그러나 지금 이 II누하에
I해쪼이 ’ 또표한다면 혀:붐%쪼

뜌는 휴때삐 '볘!듀와 봐:!%하

여 15쏘이며 펴쌔:처은 5^
I기」:이므로 75유 니」：의 삐

쪼짜부:가 생긴다는 유:《|또0시
인 I+유이 나온다. 이렇게
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

이 목숨을 잃고 또 얼마나

많은 바‘퍄이 또쐐되 는지 '쳐

（조할 수록 끔직한 일이다.

유히 우려되는 것은 보유의

휴켜:%몸 빼쪼 또:으라 생각된

다. 휴려:뽀로 소씨」초34포
을 받는다고 하면 빼쪼은

금〒씨:제:!떠과 I티0호에 끝장이
며 1메가톤의 유기이 가제
휴를 ⑯차'한다고 하면 200
유 75조 250；쀠으이 I"켜、

11」1에 싸05된다는 제째휴들
의 꼬 .《이 다. 이 얼마나 피

꺼할 만한 빼쫘의 쑤）쌔이

꼐뚸될 것인가를 짐작케 한

다. 야빼또이 일어난다고

하면 I저;II：《하 어느쪽이 쪄지

하든 #1^호유한 것이며 설사

#0^을 얻는다고 해도 쏘려

보가 거차1거스되고 오:때무이

1에휴된 ）1&/호에서 빼쪼의 쪄
제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하

는 얘^］이 생기지 않을 수

없다. 어떤 '（우씨를 치르는

15모이 있더라도 빼쪼만은 미

리 막아야 하며 1찌또을 막
는 길은 온 때로이 빼또의

애;꼬을 페》%하고 ##07&로

쏴예하는 길 만이 나;:으의

길 임을 깨께해야 할 것

이다.

4, 해토; 휴뮤즈휴

“우리도 잘 살아 보자”

“하면 된다”고 하는 패모69
인 스오로 쪼'쨰?》효해에 때로

의 ^0뀨와 담을 흘려왔다.

그 결과 지금 우리 쪼쪄는

—스'서;’ 떼로하7뷰이 7,300큐
소애에 있으며 ［히1오 7%의

으쪼쪠부:!후이 처해께된다면 스

1브우3 쿠퍼 또는 2녀##누 지
에는 —』누하 때로뷰이

15,000휴〒부에 포0요함으로써
오1도;I더유하게 소유톄
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

쯔쪄〕』다며하들의 --자된 하、

트들이다.

또한 휴;II：요！삐의 해7기해
쏘의 1^^，보유의 파파가

짜오괴2소, 수0）하; 짜0？으
저’/쏘 쩌파오과 소

포—의 카리스마의 또째'쏘

그리고 모수:&9 고%주인 빼호:

과 피해을 펴유히 아'또하는

데 &&모로 해:보되는 토041탸#

쓔이 후:1시째I호 하:뉴을 7도쎠
하게 싸요시킬 수 있는 패

I저이 되리라 믿어진다. 푸

저⑯ —을 이룩하기 위해

서는 쓔시스어에서 ^^1^3 너
쪼을 워터수하면서 1따또을 피］

써」하는 길 밖에 없으며 1찌
또을 뵈］쒜하기 위해서는

카한 5？《후두가이 께뿌되어 그

0크@가 여러5되어야 트「바하

다 하겠다.

긔디호 결제3：의 회《띠:；브 폐휴

을 위하여 째/조는 쪼1어유의
1/3을 째깨에 보:；진함으로

써 띄09，1고:⑯모에서 크게

0？？^시켜 왔으며 그 오모로

유내⑵기1오 아깨의 끊임없는
휴쪼에도 히|퍼뽜째하여 빼

쪼을 볘12포］써］하여 왔다고

째한다. 그러나 빼쪼은

과군기I 및 아'끄:커과 쪼”쯔:기만

으로는 쐬］할 수 없다고 

믿 는다.

페^와 미 그리고 패도이

쎄—쎄가 되어 ）72쪼에 쏴
애하고 패하다면 —빼도

거&쪼한다는 폐로09인 ~뜨、
가 쪄데할 때만이 바'이한

태호의 그:41：이다.
뀨쉬스유의 푸자］%너부이나

기도자3유—에 쏴한 '쏘의:한 #0
쏘는 오히려 고혜을 브호?하

고 유—의 길을 멀게 하고

1빼또을 불러들이게 하는 또

를 30하게 될 수 있기 때문

이다. 우리는 대^여 3

에 200호오에 가까운 페꼬
카이 쏴II또하면서 지금까지
4하시스1로 카에%호— 11빼&을' 한

113기도 봐크하하지 않고 또휴

01:111： 패1랴쎼유를 노리고 있

는 오야의 여고퍼3：가 예우 앞
에 살고 있으며 3타［토쀼⑯인

뷰께#의 후폐과 쿠바이］으로

빼쪼이 일어날 수 있다는

파!^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

다. 우리는 걸프빼쪼을 펴

하여 뷰큐에서 가장 잘사는

퍠후인 쿠웨이트가 뗘개에

쎠째하는 파미:가을 431포 못
함으로써 째의 42쪼으로부
터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

수 있었으며 그 /호표 무혀

의 패^&이며 아랍빼혀들에

게 이꼬되어 있던 이스라엘

은 아랍 차폐들을 써쏴로

기《긑113따버:을 표하여 태후의

소자을 우!녀^할 수 있었던

것은 때로의 배휴혀:포과 5오
73한 '패끼；0을 워더뷰하고 있

기 때문이라 께!（후한다.

크때들의 마%햬우제와 51《쌔

+휴/』、유꼬쇼에 고무되어 1쏘
수한 가《해%휴』、를 췌도함으

로써 지난 쑤1브^2 동안 ？으

빼 II삔씨」—드에서 쾌떼히 다져

온 우리의 &썼기유무: /뽀빼가

쉽게 포오될까 쓰기소:되는 바

크다. 지난 5？〒조 우리

버를 뒤돌아 볼 때 쎠쑤데；

는 우리 폐로들의 빼쮸과는

［쌔I포없이 0여그때들이 호째
하는 1리빼에 쑤째을 받아
많은 프쮸을 겪어 왔다. 지

금 바쮸는 포때 초해로 새

로운 떄6쓰쪼호 치《씨에

이 없는데 새로운 배^^타포

패씨꼬뿌에서 우리도 모르

는 사이에 휴소/그 I피티가
새로운 때쯔찌다?:에 또째을

받아 또다시 불꽃튀는 빼쫘

의 쬬벼로 흘러가지 못하도

록 주시해야 할 것이다. 새

로운 때예쪼우가 빼식스니"］

삐 15유보에 의치」하도록 쵸씨

하는 데에 폐모⑯인 가!가을

뚜요!해야 할 것이다. 그!드쩌

69인 I폐±유유-과 로꼬의 우

쏴을 이룩하는데 3^개한 까

포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

부수;&9 3유을 무은 0구하받
고 있기에 따의 '토쪄는 어

느 때보다 혜&하다 하겠

다. 따라서 파은 버크/느、과

예!47？쪼을 갖고 퍠쪄⑯인 초
쏘유쪼에 &뼜유매해야 할 것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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